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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삶과 시갂에서도  익숙하고도 _ 낯선  - 중력(Gravity)) 같은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다.” 

별헤는 밤-모나드 

(Monad) 

Acrylic on canvas 

162×132cm, 2015 



 별 헤는 밤의 파편 - 중력,  종이, 나무조각 위에 채색, 
 350 x 200cm, 설치전경, 2015 

부분 



  두 계절의 흔적, Oil on canvas, 132×324cm, 2015 



이~ 얍! 시갂의 껍데기 

130.3×162cm, 혼합재료, 2013 

       스치고 망각되고 기억되고… 

  Oil on paper, 80 × 100cm, 2014 



  낯 (날 ) 선 한숨과  
  잠재된 현실 

  Oil on Paper 

  80 × 80cm, 2013 

익숙하고도 날 선 한숨 

           Oil on Paper 

      80 × 80cm, 2013 



  중력의 순갂과 서사 

          Oil on Paper 

     80 × 80cm, 2014 

               익숙하고도 낯선 고독의 순갂 

               Oil on paper, 62.8×72.8cm 

               2013 



    “스쳐 지나가는 것들과의 재회”    기억  -  운동/ 스침  -  순갂 

스치고 망각되고 기억되고…, Oil on Canvas, 97 × 130.3cm, 2014 



 (매)트릭(스)-블로루 업 

    (Ma)trick(x)-blow up 

             Oil on canvas 

     132×193.9cm, 2014 



   순갂과 중력의 서사 

         Oil on Canvas 

 132 × 162.1cm, 2011 

순갂과 중력의 서사 

Oil on Canvas 

110 × 162.1cm 
2011 


